
위안화 절상에 따른 아시아의 동향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1. 서 언 

2005년 7월 21일, 중국 인민 은행은 미 달러화에 대해 사실상 고정하였던 

위안화의 절상을 결정하고, 이 날부터 1달러=8.277위안에서 8.11위안으로 하

고 상하 0.3%의 변동 폭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달러만이 아니고 유로나 엔화 

등의 복수 통화에 연동하는 통화 바스켓 방식을 채택하였다. 드디어 위안화

가 국제 통화로서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인정되지만, 아직 절상 폭이 너무 작고 또 바스켓의 내용을 잘 모르며 더욱

이 조작 가능한 점 때문에 의문이 따른다. 발표 직후부터 한층 더 높은 절상

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중국은 변동 폭을 확대하는 쪽을 바라고 있다. 상

황을 보면서 적정 변동 폭을 늘리겠지만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을 보면, 미래

는 차치하고라도 당분간 위안화가 다른 통화에 대해서 강세가 이어질 것 만

큼은 틀림없다. 2 ~ 3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현재보다 꽤 절상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중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기반을 확립

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서 위안화가 달러, 유로, 엔화에 필적하는 통화가 되

고 변동 환율제로 이행할 것이다. 그 시점부터는 일찍이 일본 엔화가 그랬던 

것처럼 상당한 위안화 강세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특히 포스트 중국으로 주

목받고 있는 베트남은 어떤 곳인지, 각국의 기업은 어떤 방책을 세워가야 할 

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중국 - 위안화 절상 

2.1 위안화 문제의 역사와 향후 

중국은 1994년 1월에 33%라는 대폭적인 위안화 절하를 단행한 후, 1997년

부터 아시아 통화 위기를 계기로 1달러=8.277위안으로 거의 고정시켰다. 이 

기간인 약 10년 동안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어지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제일 큰 원인은 인건비를 필두로 한 저비용이었다. 

 

<표 1> 주요국의 실질 GDP 성장률 

(단위:%) 

연도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한국 

1998 ▲1.0 4.2 2.0 3.2 3.4 7.8 ▲6.7 

1999 ▲0.1 4.5 2.0 3.0 3.2 7.1 9.4 

2000 2.4 3.7 3.2 4.0 4.0 8.0 8.5 

2001 0.2 0.8 1.2 2.2 2.1 7.5 3.8 

2002 ▲0.3 1.9 0.2 2.0 1.3 8.3 7.0 

2003 1.4 3.0 0.0 2.5 0.9 9.5 3.1 

2004 2.7 4.4 1.6 3.2 2.1 9.5 4.6 

2004. 1~3 5.2 4.5 1.7 3.8 2.4 9.8 2.6 

4 ~ 6 ▲0.6 3.3 0.8 3.4 2.8 9.7 2.4 

7 ~ 9 ▲1.0 4.0 ▲0.2 1.4 0.3 9.5 3.3 

10 ~ 12 0.2 3.8 ▲0.5 2.2 2.7 9.5 3.8 

2005. 1~3 4.9 3.8 4.2 1.5 1.4 9.4 1.4 

       비고: 계절 조정완료. 동년 전기 대비율(%) 단,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 

 

1994년은 일본으로서도 큰 전기가 되었다. 우선 일본 기업들에게는 제2의 

중국 진출 붐이 되는 해이었다. 이 시점부터 진출 형태도 종래의 합병 형식

에서 독자 형식으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현재 인가되어 있는 많은 업종이 이러한 독자 형식을 택하고 있다. 또 같



은 해에는 등소평에서 실질적으로 강택민 체제로 전환된 해로서 애국 교육

이 강화된 해이었다. 이 점은 일본 기업에게 있어서 위험 요소의 하나로 부

각되고 있다. 

국가적 위험 요소는 어느 나라나 있지만, 중국은 발전 속도에 걸맞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일본의 최대 무역국이 되었고, 

중국의 동향이 일본 경제의 동향을 좌우하는 최대의 변수가 되고 있다. 

 

2.1.1 어떻게 중국은 지금까지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것일까? 

이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데이터에 의한 분석을 해보기로 한다. 중국은 

1994년 위안화를 대폭적으로 절하한 이래 지금까지 경상 수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졌지만, 이 때를 기점으로 흑자로 전

환되고 그 흑자도 최근에 와서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표 1> ~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 ~ 2004년의 4년간은 GDP 성장률, 

경상 수지, 외화 준비고 등 모든 지표를 보아도 엄청난 신장이다.  

한편 이 4년간, 최근에 들어와 조금 유로화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긴 하

지만 세계적으로 미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달러화에 연동

하고 있는 위안화도 실제와는 반대로 약세이었던 것이다. 그 동안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중국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기는 결과가 되었다. 아시아 각국의 

환율 변동에서 실제로 확인해 보기로 한다. 

<표 4>가 꼭 완벽한 수치라고 말할 수 없지만 경향 만큼은 읽을 수 있다. 

수년간 베트남 동과 필리핀 페소를 빼고는 모두 달러화 약세/자국 통화 강세

의 경향이 있었다. 

중국은 달러 페그(PEG)제이기 때문에 그 간의 환율만 놓고 보면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다른 아시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보면, 2%의 절하는 하등의 



영향이 없거나 다른 나라의 수준에 약간 근접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아직 우

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2> 주요국의 금·외화 준비고    

(단위 : 억, 미 달러) 

연도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한국 

1998 2,154.7 707.1 740.2 443.1 322.1 1,491.9 519.7 

1999 2,869.2 605.0 610.4 397.0 358.7 1,577.3 739.9 

2000 3,549.0 566.0 568.9 370.4 438.9 1,682.8 961.3 

2001 3,951.6 576.3 514.0 317.5 372.8 2,156.1 1,027.5 

2002 4,611.9 679.6 511.7 283.7 393.6 2,911.3 1,213.5 

2003 6,632.9 748.9 506.9 301.9 418.5 4,081.5 1,552.8 

2004 8,338.9 758.9 488.2 353.1 453.4 6,145.0 1,990.0 

2004. 8 8,179.4 715.6 484.2 321.7 412.2 5,006.4 1,704.2 

9 8,207.7 715.3 484.3 325.3 417.3 5,190.0 1,743.8 

10 8,274.1 731.9 476.4 343.1 425.6 5,469.9 1,783.2 

11 8,289.3 756.6 478.3 356.0 446.9 5,784.5 1,925.3 

12 8,338.9 758.9 488.2 353.1 453.4 6,145.0 1,990.0 

2005. 1 8,306.1 704.1 491.3 382.7 445.1 6,280.0 1,996.3 

2 8,298.5 691.3 483.2 356.5 458.5 6,470.0 2,020.9 

3 8,272.0 679.0 485.0 338.8 444.9 6,631.9 2,053.8 

4 8,328.8 684.8 482.2 364.1 454.9 ㅡ 2,063.1 

5 ㅡ ㅡ ㅡ ㅡ ㅡ ㅡ ㅡ 

비고 : 독일, 프랑스, 영국에 대해서는 99년에 외화 준비의 정의 변경이 단행되었음. 

 

통화 바스켓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싱가포르도 미 달러화 약세/싱가포르 

달러화 강세의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미 달러, 유로, 

엔 등 6개국 통화가 바스켓 내에 들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비율은 알 



수 없다. 언제인가 변동 환율제가 된다는 전제로 생각해 보면 중국도 마찬가

지이다. 

따라서, 2%의 절상은 너무 적어서 미국으로부터 점점 절상 요구의 목소리

가 높아져 미·중 무역 마찰이 심각할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1.2 비약적인 발전에 가려진 중국 내의 양극화 

비약적인 발전 뒤에 중국 내에서 큰 격차가 생기고 있다. 빈곤층과 부유층, 

노동자와 사용자, 도시와 농촌, 내륙부와 연안부 등이 있지만 모두 인간 관

계와 돈이 얽혀 조화와 안정이 깨어질 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각지에서는 소외 계층에 의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 원인은 격차가 생

기는 이유로 심각한 불평등 때문만이 아니고 부정 부패와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일 시위와는 성격이 다른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는 훨씬 더 곤란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 양극화의 이면에 부유층이 큰 폭으

로 늘어나 소비 구매력을 점점 늘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부동산 붐으로 거품 경제까지 일어나고 있다. 일반 가정에 승

용차까지 눈 깜짝할 사이 보급되어 여성 운전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교통 

상황을 봐도 사고 증가가 염려된다. 

한편, 자전거의 수는 급감하였다. 예전 출근 시간대의 자전거 혼잡은 어디

로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부동산 붐은 긴축 정책의 영향으로 안정을 찾

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니 위안화 절상 기대 심리와 절상 이후의 더 높은 절

상 기대 심리 때문에 금년에 들어서 상하이시에서는 중고 아파트의 매입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1/4은 외국인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3

년 전에는 외국인의 매입이 거의 없었다. 이런 현상은 아파트뿐 아니고 여러 

분야에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화가 합법적·비합법적으로 상당히 



흘러 들어오고 있다. 

 

<표 3>   주요국의 경상 수지 

단위: (10억, 미 달러) 

연도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한국 

1998 
119.1 

(3.0) 

▲209.6 

(▲2.4) 

▲11.8 

(▲0.5) 

38.6 

(2.7) 

▲6.6 

(▲0.5) 

31.6 

(3.3) 

40.4 

(11.6) 

1999 
114.5 

(2.6) 

▲296.8 

(▲3.2) 

▲24.0 

(▲1.1) 

42.0 

(2.9) 

▲39.5 

(▲2.7) 

15.9 

(1.6) 

24.5 

(5.5) 

2000 
119.6 

(2.5) 

▲413.5 

(▲4.2) 

▲25.7 

(▲1.4) 

18.0 

(1.4) 

▲36.5 

(▲2.5) 

20.5 

(1.9) 

12.3 

(2.4) 

2001 
87.8 

(2.1) 

▲385.7 

(▲3.8) 

1.6 

(0.1) 

21.5 

(1.6) 

▲32.2 

(▲2.3) 

17.4 

(1.5) 

8.0 

(1.7) 

2002 
112.6 

(2.8) 

▲473.9 

(▲4.5) 

43.1 

(2.2) 

14.5 

(1.0) 

▲26.4 

(▲1.7) 

35.4 

(2.8) 

5.4 

(1.0) 

2003 
136.2 

(3.2) 

▲530.7 

(▲4.8) 

51.8 

(2.2) 

5.0 

(0.3) 

▲30.6 

(▲1.7) 

45.9 

(3.2) 

12.1 

(2.0) 

2004 
171.8 

(3.7) 

▲665.9 

(▲5.7) 

96.4 

(3.6) 

▲5.4 

(▲0.3) 

▲47.0 

(▲2.2) 

70 

(4.2) 

26.8 

(3.9) 

2005� 
157.2 

(3.3) 

▲724.5 

(▲5.8) 

110.5 

(3.8) 

▲9.9 

(▲0.4) 

▲53.9 

(▲2.3) 

76.5 

(4.2) 

26.1 

(3.6) 

2006� 
173.1 

(3.5) 

▲749.8 

(▲5.7) 

102.7 

(3.4) 

▲1.5 

(▲0.1) 

▲57.8 

(▲2.4) 

81.3 

(4.0) 

23.1 

(2.9) 

비고 :※2005년 이후의 전망, (  ) : 경상수지 대 GDP비(%)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지 모르겠지만, 이 현상

은 더 많은 부동산 채권 증가의 원인이 되어 결국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

는 상태가 될 것이다.  

향후 중국은 위안화 시세를 안정적으로 높여 가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할 것이지만 길은 멀고도 험하다. 

 

2.1.3 위안화의 동향과 중국 경제의 향방 

위안화의 절상과 향후 예상되는 위안화의 강세는 중국 경제를 크게 변화

시킬 것이다. 우선 생산지 이른바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이지만 저비용의 

장점이 없어지게 진다. 절상 이전에 이미 최저 임금의 10% 전후 되는 상승

이 발표되었지만, 인재 부족과 노동력 부족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특히 

관리직 계층의 부족은 심각해서 급료가 큰 폭으로 오를 우려가 있다. 노동자

는 지방 출신이 많긴 하지만, 중국 국내라면 절상에 의한 영향은 어느 지역

이나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전력비, 기타 경비도 상승하고 있다. 위안화가 절

상할 때마다 따라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상당 기간이 지나면 놀랄 만큼 

상승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을 내다 본 현재, 두 가지 움직임이 있다. 중국은 무역의 절반 정도를 

외자 기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외자 진출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예상되는 

위안화 문제와 중국의 위험 요소 그리고 중국 내 사정으로 긴축 정책에 의

한 인가 지연이 예상되는 가운데, 2005년 1~6월 세계의 대중국 직접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계약 기준으로 약 19.0% 증가한 862억 달러이지만, 실행 기

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286억 달러에 그쳤고, 또 4~6월의 실행 

기준은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하여 감소하고 있다. EU는 증가하였지

만 아시아와 미국은 감소하였다.  

업종별 계약 기준으로 섬유와 정보 통신은 감소하였고 유통�운송 관계는 

계약 기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행 기준으로는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대

중국 투자는 1~3월에 38.1%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4~5월에는 15.7% 감

소하였다. 반일 시위의 영향이었다고 생각된다. 절상 후의 대중국 투자는 중



국 내수 판매를 노리는 기업은 증가가 예상되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출형 

기업은 감소가 예상된다. 

 

 

<표 4> 각국의 환시세 추이 

국 가 명 통   화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8.17 

한    국 원 1326.1 1200.4 1197.8 1043.8 1014.3 

중    국 위   안 8.277 8.277 8.277 8.277 8.100 

대    만 대만 위안 33.80 34.58 34.42 33.42 ㅡ 

베 트 남 동 15.084 15.403 不明 15.739 15.869 

타    이 바   트 44.48 43.00 41.53 40.27 41.18 

필 리 핀 페   소 50.933 51.604 54.203 56.040 ㅡ 

말레이시아 링   깃 3.8 3.8 3.8 3.8 ㅡ 

싱가포르 SP달러 1.7970 1.7906 1.7422 1.6903 1.6592 

인도네시아 루   피 10.2609 9.3112 8.5771 8.9389 ㅡ 

미 얀 마 챠   트 6.495 6.720 6.491 5.993 ㅡ 

인    도 루   피 47.186 48.610 46.583 45.317 ㅡ 

주: 말레이시아도 중국과 같이 고정 환율제이었지만 중국의 외환 제도 변경 발표와 동시에

통화 바스켓 방식으로 이행하였음. 

통화는 미화 1달러 기준임. 

 

또 하나의 움직임은 중국 기업 자체의 해외 진출에 있다. ‘주출거(走出去)’

라고 해서 이미 많은 기업이 다른 나라로 진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외 

시장의 확보와 중국내 생산비 상승이 진출 이유이다. 또 해외로 진출해서 제

품을 모국인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증가할 것 같다. 적극적으로 교섭하

고 있는 아세안(ASEAN)과의 FTA 협상도 계산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2.1.4 위안화의 동향과 중국 섬유 산업의 향방 

중국에서 섬유 산업은 현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밀 기계와 일

반 기계에 이어 수출의 세 번째를 섬유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절상 폭

은 작아서 그 만큼 영향이 적다고는 하지만,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섬

유 제조업이라고 한다. 

면방, 모방, 제조 판매업은 5~10% 정도 이익에 악영향이 있었다는 지적이

다. 중국의 섬유 산업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품종 대량 생산 형태이어

서 박리다매 형태로 되어 있다. 적은 비용 상승도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게

다가 지금까지는 쿼터 프리 시대가 된다는 것 때문에 다각적인 설비 투자를 

해 왔다. 그것도 구미 수출을 노리는 대량 생산 형태이었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예상 이상으로 구미와 마찰이 발생하여 현재 조정중이기는 하지만, 미

국과는 이후에도 계속 마찰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며 생산 능력 과다로 어려

움이 예상된다. 또 임금을 비롯하여 각종 경비 등의 비용이 상승하고, 게다

가 더욱이 위안화 절상은 업계의 입장을 한층 어렵게 할 것이다. 구미로의 

수출을 위해 최종 공정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한정적이기 하지만 다른 나

라에서 구미로의 수출도 증가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섬유 산업에 대하여 품질 향상, 브랜드 파워 개발 등의 방법

을 찾고 있지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봉제 업체로

부터 자주 듣는 이야기이지만 최근 10년간 중국의 섬유 품질은 일본계 기업

에서는 향상되고 있는 것에 반해 중국 기업은 나아진 것이 없다. 특히 합성 

섬유는 더 심각한 것 같다. 이것이 빨리 호전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단,  중국 섬유 제조업의 고전은 일본의 섬유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

본의 경우는 차별화로 대응해 나갈 것이지만, 미�중 섬유 무역 마찰에 의해 

일본계 기업의 중국 봉제 대미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기 힘들 것으로 보



이고, 일본 기업의 중국 국내 판매도 수출 예정이던 중국 제품이 대량으로 

자국내 소비로 돌아설 것이므로 일부 고급품을 제외하고는 매출이 신장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비용 상승 요인은 중국 기업과 거의 같다. 4월 이후에 섬유 산업의 

중국 진출률이  극단적으로 저하된 것은 시위와 인가 문제 이외에도 이러한 

사정이 배경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향후 예상되는 위안화 강세에 따른 문제와 증가하는 일련의 중국

의 위험 요소를 피하기 위해 중국 기업을 포함해서 세계 제조업은 지나친 

편중에서 다른 나라로의 분산을 꾀하기 시작하고 있다. 

 


